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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에서

오픈소스개발자로

거듭나기 ;)
방진호첫번째 이야기: 오픈소스를 통해 회사로부터 독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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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진호입니다
저는 현재 10억 다운로드 삼성인터넷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은 취미로 다양한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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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속한 조직(회사, 학교 등)에서
다들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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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만 가득한 신입개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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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BA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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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부푼마음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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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배치받은 곳은 PC사업부
MS Windows Driver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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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던 나인데
그곳에서는 코딩 한 줄 짤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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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사 담당자야
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한거지 테스터로 입사한게 아니다
나를 지금 당장 진짜 개발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내라. 안그럼 퇴사한다.

신입따위가 매우 건방지지만 너으 패기가 가상하니
어쩔 수 없이 코딩지옥으로 옮겨줄게

인사 담당자

패기넘치는

신입 나부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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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두번째로 일한 곳은 PC사업부
Linux Platform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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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과도한 불꽃코딩하면서 꽤나 만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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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딜가도 있다는 상ㄸㄹㅇ가 존재
● 조직의 비전이 너무나도 불확실 했음
● 고용 불안
● 돈을 적게 받았음
● 당시에 관심있던 기술 스택과는 달랐음

꽤나 만족스럽긴 했지만..



15

“그래서 도전하기 시작한
이직과 잡포스팅(Job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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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운좋게(?) 면접도 없이 잡포스팅 합격
(12전 1승 1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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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번째로 일한 곳은 Mobile사업부
Web Platform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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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맡은 일은 또 다시 개발이 아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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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지 얼마되지 않아서 받은 (나쁜)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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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평가를 받으면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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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잊고, 더 열심히 일한다
2. 평가자에게 쌍욕을 하고, 홧김에 퇴사한다
3. 다른 팀으로 또 다시 옮겨간다
4.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이 상황에서 다음 중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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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능력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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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픈소스개발자이야기
요약: 커미터가 되면 실력↑, 연봉↑, 이직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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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커미터가 되면
회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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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COM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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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오픈소스에 기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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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적부터 브라우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 큰 프로젝트라 멋있어 보여서

내가 선택한 것은 Chromium/Blink, 왜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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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적부터 브라우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 큰 프로젝트라 멋있어 보여서
● 회사에서 하는 일과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은 Chromium/Blink, 왜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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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커미터(Committer)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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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개의 패치만 작성하면 된다



33 커미터 4주 완성 계획: 1 Day 1 Patch

첫번째

패치

두번째

패치

세번째

패치

네번째

패치

다섯번째

패치

여섯번째

패치

일곱번째

패치

여덟번째

패치

아홉번째

패치

열번째

패치

열한번째

패치

열두번째

패치

열세번째

패치

열네번째

패치

열다섯번째

패치

열여섯번째

패치

열일곱번째

패치

열여덟번째

패치

열아홉번째

패치

스무번째

패치

D-DAY

나도 커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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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패치(Patch)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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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에 기여하려면 |

열심히 사용해보기



36

“첫번째 시도: 크롬 열심히 사용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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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겐 너무나도 완벽했던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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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시도: 무작정 코드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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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Flash의 대항마였던 HTML5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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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canvas> 내부의 행렬 변환에 필요한 여러 연산들 
rotate(), shear(), rotateFromVector() 존재

0 2 shear()와 roateFromVector()가 내부적으로 
rotate()를 사용함

0 3 rotate()는 radian이 아닌 degree를 입력받기 
때문에 degree를 radian으로 변환해야함

0 4 rotateRadians()라는 함수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degree <--> radian 변환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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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드읽기만으로는
지속적인 기여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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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시도: FIXME, TODO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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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IXME, TODO는 당장 해결이 어려운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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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시도: 모든 Issue 다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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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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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잠 잘 때도

open sourc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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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반복으로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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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초심자를 위한 GoodFirst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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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list=GoodFirst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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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하는 방법, 테스트 돌리는 방법
● 이슈 트래커를 관리하는 방법
● 코드리뷰 보내는 방법
●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 패치를 사냥하는 방법

Trivial 패치의 반복을 통해 개발 프로세스에 익숙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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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커미터가 되려면 Non-trivial 패치
20개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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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시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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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브라우저에는 있지만 크롬에만 없는 기능



56

“크롬에만 미구현 된 항목들을 구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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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슈를 Reporting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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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을 위해 웹 표준 스펙을 읽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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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구현하여 코드리뷰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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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빵지노
신규 구현을 하려면, “Intent to implement”를
모두가 볼 수 있는 Blink 메일링 리스트에 보내야해

Google직원이면서

<canvas>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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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얘들아..
나는 이런 저런 <canvas> 기능을 크롬에 구현하려고해
관련 문서(Intent to implement)를 첨부할테니 검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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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빵지노
너의 코드는 참으로 개떡같지만
내가 시키는데로 잘 고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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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젭라

테스트 좀 작성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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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반영하여 다시 코드리뷰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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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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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오늘날에는 웹 플랫폼 테스트라는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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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커뮤니티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구현할 기능을 리뷰어가 던져주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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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빵지노 너 요즘 크롬에 캔버스 겁니 구현하던데
사실 내가 요즘 새로 만든 GeometryInterfaces라는 표준이 있는디
구현할 사람이 없는디 니가 함 해볼래? (사실 회사일인디 너한테 월급은 못줌)

어, 내가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시키는거 하나는 겁니 잘함

내가 할게 콜!

오픈소스 호구
(무임금 노동자)

Adobe직원이면서

<canvas> 웹 표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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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잠 잘 때도

open sourc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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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블링크 커미터 친구들아
빵지노는 이제 크로미움/블링크 커미터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일 도와줬으니까
커미터 시켜줘도 될 것 같아

빵지노 커미터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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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도 영어, 둘째도 영어
● 도전한 패치의 실패
● 싸가지 친절함 없는 일부 리뷰어들
● Issue Tracker의 경쟁자들
● 패치 도둑놈

오픈소스에 기여(Contribution)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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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온(BlinkOn)을 비롯한 여러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 근자감 (왠지 모르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을거야라는 막연한 생각..)
● 잠시나마 회사 업무의 50% 정도는 오픈소스에 기여를 할 수 있게됨
● 나의 모든 시간이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돌아감

오픈소스 커미터가 된 후 회사에서 달라진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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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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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커미터가 오픈소스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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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2014.07

Took a committ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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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터는 오픈소스의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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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mium/Blink Ownership
● W3C Spec Editor
● W3C Web Platform Test Reviewer
● Etc...

커미터 이후 지난 5년동안 꾸준한 기여를 통해 얻게 된 기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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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코드를 읽는 능력이 크게 향상
● 더불어 코드리뷰 능력이 크게 향상
● 설계 및 구현 능력이 크게 향상(특히 큰 기능을 작은 패치 단위로 잘 설계해서 
구현하는 능력이 향상)

●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개발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 향상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개발자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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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꾸준한 기여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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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만능 주의 (큰 우물에 개구리)
● 회사업무와 병행한다면 언제나 “회사 업무 > 오픈소스”
● 본인의 신체 건강 (각종 디스크류, 기타 등등)
● 본인의 정신 건강 (특히 번아웃증후군)

오픈소스에 장기간 꾸준히 기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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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모범답안일 수 있습니다

“



\o/
Thank you



회사원에서

오픈소스개발자로

거듭나기 ;)
고병권두번째 이야기: 나는 뼛속까지 개발자는 아니다

49



뼛속까지 일반인

48



“

47

나는 앞 발표자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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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맞춘 진로 설정



“

45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다



“

44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입사



“

43

신입사원, SCM 업무를 맡다



“
42

나는 회사원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

41

입사 4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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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8

오픈소스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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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또 다시 2년이 흐르다...



34

다른 직군의 스카웃 제의



“

33

나를 돌아보게 된 시간



“

32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원



“

31

회사원이 아닌 개발자가 되기를 결심하다



30

●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표현 가능
● 저 OOO 개발해요

회사원 vs 개발자



회사원, 개발자를 꿈꾸다

29



“
28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

27

다시 오픈소스를 찾다



어떤 오픈소스에 기여할까? 

26



25

● 옆에서 꼬셔서 경험이 있었다
● 구글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W
●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Chromium 오픈소스를 선택한 이유



“
24

2년 전에도 오픈소스의 도전은 있었다
이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

23

꾸준하게 하고 있니?



“

22

꾸준함을 위한 나의 노력



“

21

첫번째 : 컨퍼런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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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두번째 : 강제성 (벌금) 도입



“

18

세번째 : 벼랑 끝으로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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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hange to Chance



“

15

첫번째 : 스스로 느끼는 성장



14



13



“

12

두번째 : 발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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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네번째 : 견고한 나



   

    Programmer
    

09



08

● Speaking English
● 체력 키우기
● 오픈소스 프로젝트 만들기

앞으로 나는...



끝으로...

07



“

06

현재 오픈소스에 참여 중 이신가요?



“

05

꾸준하게 기여하세요!



“

04

꾸준하게 기여하는게 어려우신가요?



“

03

여러분만의 꾸준함을 키울 방법을 찾아보세요



“

02

그리고 1년 후...



“

01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

00

Thanks


